CFM / CFA 차이점

한국의 CFM, CFA candidates로부터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어 세가지 측면에서 공통점,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1.일반적인 측면

CFM (Certified Financial Manager)와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는

“민간 협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CFM은 CMA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시험을 주관하는 Board인

IMA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1919년 창립)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CFA 는 CFA Institute(FAF: Financial Analyst Federation - 증권 분석사  협회가 시초 - 1925년 창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또는 전) CFM은 Certificate 취득을 위해서는 IMA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CFA는 CFA Institute 규정에 의한 관련 업무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Charter를 부여 받을 수 잇습니다

CFM 시험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어 2004년 6월30일 현재 3,450명이 Certificates를 받았으며, CFA는 1회 시험이 196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CFM은 시험 응시 때부터 반드시 Member에 가입하여야 하나, CFA는 Charter 취득을 위해서만 Membership에 가입하면 됩니다.
2. 시험

CFM 시험은 2005년부터 “Revised Program”에 의해 시행 되어 지며, CMA (또는 합격자)만이 Revised CFM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CFM 자체는 2개 Parts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1은 Financial Management에서 전부 출제되며, 크게 나누어 Raising Capital-Investing Capital-Capital Management-Corporate Governance & Risk Management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 페이지의 자료실 “Revised CFM Program 심층 분석” 참조) 의 내용으로 110문제의 Multiple Choice로 각 분야 모두 가장 어려운 난이도인 Level C로 출제 됩니다.  700점 만점에 합격 점은 500점 이상 입니다.

Part 2는 같은 내용에 Ethics가 추가되며, Case, Essay Question 등으로 다양한 형태, 계산, 서술, Spread Sheet등으로 구성됩니다.

시험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으며, 원하는 때에 가능 합니다.

Revised CFM Program하에서는 CMA 또는 합격자만이 볼 수 있으므로, 시험에서 Cover 하는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Economics, OR, Statistics, Internal Auditing, F/S Analysis 
(CMA Part1)
b. Managerial Accounting, IT, Financial Accounting (CMA Part2)

c. Production Management, Finance, Investment Analysis, Marketing
(CMA Part3)

d. Organization Management, Ethics + Part1, 2, 3 Topics (CMA Part4)

e. Financial Management (Derivatives포함), (CFM Part1, 2)

두 시험 모두 AICPA처럼 일정과목의 학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CFA 시험은 대학 졸업자 만이 응시가능 (Level 1, 12월 시험은 예외 적용) 하며 Level 1, Level 2, Level 3로 세 번 보아야 하며, 동일 날짜에 시험을  치루며, 규정에 의해 1년에 동시에 두 Level 이상 동시 응시 불가능 합니다.

Level 1, 2, 3, 공히 6월 초(첫 주 일요일)에 시행되며, 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Level 1만 1년에 두 번 6월초와 12월 초에 시행됩니다. 나머지는 한 번만 응시 가능합니다.
시험 양식은 Level 1은 오전, 오후 각 3시간씩 120문제의 Multiple Choice로 시행되며, Level 2는 역시 오전, 오후 객관식이나 A4용지 2-3장 설명에     6문제씩 Test 하는 Item Set (오전, 오후 60 문제 씩 – 10개의 Case)라 불리 우는 특이한 형태이며, Level 3는 오전 3시간은 13-16개 정도의 Case Essay Question이고, 오후 3시간은 역시 60문제의 Item Set입니다.

합격은 상대 평가로 해마다 달라지며, 시험 주관 Board에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합격점은 알 수 없습니다.

각 Level별 시험 과목 (F/S Analysis는 Level1, 2만 Test)의 Focus는 약간씩  다르며 비중을 달리합니다.

Ethics, Statistics, Economics, F/S Analysis, Equity Analysis, Debt investment,
Portfolio Management (Individual-Institutional), Alternatives Investment, Corporate Finance, Derivatives, Risk Management.

3. 활동 분야

두 시험 공히 Finance Area를 중심으로 다루나 활동 분야는 차이가 납니다.

우선, CFM은 금융 기관 외의 산업에서 약 85%정도, 직업 군에서는 Accounting Manager, Controller, Director, Accountant가 약 80%정도 입니다.

CFA의 직업 군은 1위 펀드매니저, 2위 주식 분석가, 3위 금융 기관의 Partner, 4위 투자 자문업, 5위가 채권 분석가 입니다. 산업별로는 대부분이 금융 기관에 종사합니다. (증권, 보험, Capital or Asset Management, 각종 Fund, Investment Bank, Risk Management Consulting 등) 

활동 분야에서 비교 되듯이 CFM은 주로 금융 기관 이외에서 Financial Management, Budget & Financial Planning, External Financing, Working Capital Management, Financial Institution Relationship, Risk Management, Employee Benefit Fund Management, Investment Analysis, Portfolio구성 (인수, 합병), IPO, Spin-off 전략, 주식 관리 등의 Function인데 반해,
CFA는 주로 금융 기관에서 금융 상품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외화 둥)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기업 인수 및 구조 조정 후 매각, 합병 주선, 각종 원자재 (금, 원유, 비철금속, 곡물 등), 골프 회원권, Underwriting 등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거대한 Fund pool을 가지고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입니다.

